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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나는 너희 마음 보고 찾아간다.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것 보고 찾아가.

오늘도 나는 수많은 섭리 신부들을 둘러보았다. 

나 보고 싶어 하는 자 있는가 하고, 

선생처럼 나에게 미쳐 

오직 나만 위해 살고자 기도하는 자 있는가 하고... 

특히 새벽은 

나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새벽 

나 보고 싶어 하는 자 찾아다녔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섭리는 

오직 신부된 사랑을 하는 자만 

내 눈에 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신부의 사랑은 상대격 사랑이라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도 그리 사랑하지 않으면 

나 만나기 힘들다. 

오직 사랑 하나 보고 가는데 

사랑 없이 어찌 나를 만나겠느냐.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날마다 너희의 사랑의 기름을 체크해야 한다. 

열처녀 비유를 잊지 말아라.

실컷 기다리고도 

기름이 없어 신랑 만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지금부터는 오직 사랑 등불을 들고 있는 자만 

내 눈에 띈다. 

사랑의 등불이 꺼져 가지 않도록 

늘 확인해야 해.

사랑아. 

이 시간은 내가 너를 통해 

이 섭리에 할 말을 전할 것이니

잘 적어 전해 주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 휴거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다들 긴장하며 ‘나는 휴거되었나?’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 많구나. 

그런데 아직도 ‘나는 휴거와 상관없어.’ 하듯 

그리 사는 자들도 많다. 

휴거가 무엇이냐. 

휴거란 바로 나와 일체 되는 것이다.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삶이 같은 것이 

바로 너희가 꿈꾸는 영 휴거의 실체임을 알아라.

쉽게 말해 

육으로 선생과 같이 살았던 것이 

바로 육 휴거의 삶이었듯 

영으로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영 휴거의 삶이다.

육으로는 선생이 눈에 보이니 

쉽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만 

영으로는 내가 보이지 않으니 

휴거가 되고 있는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

육으로 선생 중심하며 

선생과 하나 되는 것이 육 휴거의 삶이요 

영으로는 선생 영을 통해 역사하는 

나를 중심하며 사는 것이 

영 휴거의 삶이다.

영으로 나를 만나야 한다. 

영으로 나와 통해야 한다. 

그래서 영 휴거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2012년 한 해 

왜 그토록 기도를 시켰겠느냐. 

영으로 나와 통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다. 



나와 만나서 통하는 훈련

이것이 되어야 

삶 속에서 나와 통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그러니 매일 삶 속에서 

나와 대화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는 자들 보면 부러워하지 않느냐. 

내 심정 받아 전하는 자들 보면 부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은 섭리인 이라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와 통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심정의 대화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계시자라 해서 

그들만 나와 통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개통과 교통 말씀을 통해 

누구나 나와 통할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기도하여 길을 뚫어라. 

기도하여 개통의 길을 열어라.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나는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너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너희가 얼마나 나와 만나고자 노력하는지 

그것부터 체크해 보아라.

지금 나와 만나야 

너희가 영 휴거가 되고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육으로는 백날이 가도 느끼기 힘들다. 

이 말은 육의 차원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말이다. 

너희의 모든 생각이 

오직 나에게 집중된 삶을 살아야 

너희의 영이 휴거가 되었는지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계 문은 열렸고 

너희 영이 휴거가 되어 

내 나라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있다 하면 

그 말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날마다 너희 영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며 살아라. 



그래야 너희 영이 휴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다.

깊이 기도하는 자들에겐 

내가 은밀히 가르쳐 줄 것이다.

또한 휴거된 너희 영이 

직접 너희에게 말을 하기도 할 것이다.

영 휴거를 

먼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 삶 속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일임을 

절실히 깨달아라. 

이미 내가 선생 통해 

영 휴거의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 말들이 생명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하듯 

영 휴거도 어느 것 하나만 된다고 해서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며 

영 휴거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라.

선생이 살아 있을 때 

목숨 걸고 행하여라. 

선생이 살아 있을 때 

이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선생의 조건이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 

그러나 선생의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냐.

육으로도 영으로도 이 시대 사명자 통해 

휴거가 일어나고 있으니 

진정 그와 일체 된 삶을 살아라. 

특히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은 

성약역사 핵심의 말씀들이다. 

이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 영, 육의 휴거가 이뤄진다. 

이 말씀으로 너희 삶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 말씀으로 시대 보낸 자와 완전 일체 되어라. 

이 말씀으로 나와 완전 하나 되어라. 

그래야 진정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지금은 너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 휴거 시기임을 깊이 깨닫고 

목숨 다해 행하길 원한다. 

사랑하기에 심정 다해 외친 

너희의 영원한 신랑 성자다. 

사랑해. 


